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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전공 관련 여행 중 인상깊었던 점과 느낀 점

이번에 주어진 해외선진지견학 지원금의 기회 덕분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다 . 어렸을 때 중국에 잠깐 살았었던 기억은 있지만 혼자 준비하고 다녀오는 여행은 

처음이라서 조금 더 새롭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준비하게 된 것 같다 . 그렇게 

가까운 나라 베트남에 도착해서 가깝지만 우리나라와 정말 다른 환경을 만나 보게 

되었다 . 건물모양 , 옷차림 , 음식 , 교통수단 하나하나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 그 사람들의 문화 외에도 

날씨 등 우리와는 조금 다른 자연환경에도 조금은 놀랐다 .

우리나라의 시장이나 마트 등 비슷한 것도 많았고 다른 점은 더더욱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게 느껴졌다 . 가장 큰 차이는 화폐의 단위인데 베트남 20000동은 한국돈 

약 1000원으로 단위가 무지막지하게 큰 나라였다 . 계산에 조금 혼란이 오기도 했었다 .

첫날에는 다낭에 갔었는데 다낭의 대표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관광객들이 꼭 오는 

‘한시장 ’ 으로 갔다 . 이 곳 시장역시 우리나라 시장과 큰 차이가 있었다 .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의 모습이 훨씬 넓고 깨끗했으며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평범한 시장과 다르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엄청난 흥정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 이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일층엔 주로 식품위주가 거래되고 있었지만 

청결이 조금은 아쉬워 냄새가 심하고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였다 . 과일이나 야채 

해산물 등 정말 평범한 시장이었다 . 이층은 주로 의류 등을 파는데 여기서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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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이루어졌다 . 상인들은 그곳에서 쌀국수나 간단한 식사를 하시면서 장사를 하는 

모습이었다 .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다 .

다낭에 롯데슈퍼 롯데리아 등 한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식품가게도 있었다 .

롯데슈퍼에 가기 앞서 그냥 동네 작은 슈퍼도 한번 들려서 구경을 해봤다 . 생각보다 

한국제품 , 한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해외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가격은 한국과 

아주 비슷했다 . 이 나라의 식품에 비해 약 1.5~2배 이상 높은 가격인 것 같다 . 아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외국 제품을 사먹는 정도의 가격으로 예측된다 . 또한 베트남 몇 

가지의 간식거리들은 양이 매우 적었다 . 과자 뿐만 아니라 라면 , 음료수 와 같은 제품도 

우리나라에선 팬매용이 아닌 주로 업소용으로 나오는 양의 제품을 당연하게 판매하고 

있었다 . 소량이기 때문에 1인가구가 증가하며 가족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딱 맞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조금 더 가서 롯데슈퍼에 갔다 . 시장경제사에서 

배웠던 것처럼 대형마트가 소매 시장을 위협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끔 이 곳 역시 

대형마트의 식품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저렴했다 . 하지만 여기에는 아직 큰 대형마트의 

수가 적고 위치도 시내에서 조금은 떨어져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큼 큰 문제는 아직 

없어 보이지만 점점 발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도 조금은 들었다 .

여행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과 이로 인해 달라진 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본 소감으로는 비록 매우 가까운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눈이 조금은 넓어지고 조금은 다른 사고방식이 생긴 것 같다. 처음에는 말도 안 통하는 

해외에서 과연 뭘 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들었지만 생각보다 친절하신 사람들, 그 다양한 



사람들과 조금씩 소통하면서 100전부 통하진 않았겠지만 서로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보면서 세상에는 정말 많은 친절한 

좋은 사람들이 계신 다는 사실을 알았고 여행가기전 “여자 둘이 베트남? 조심해..” 하며 

염려하던 말들과 고정관념이 역시 직접오니 조금은 다른 모습이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조금 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더 넓은 곳으로 가보고 싶다는 소망과 

도전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소중한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 갑자기 생길지 

모를 기회에 항상 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뜻깊은 여행이 되었다.


